
LG화학, 여수인구 늘리기 동참
여수공장, 여수 시민되기 운동 … 임직원 136명 주민등록 이전

LG화학 여수공장이 여수 인구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.

LG화학에 따르면, 2012년 1월부터 여수공장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 여수로 주민등록

이전을 통한 <여수시민 되기 운동>에 나서 1월16일 현재 136명의 임직원이 여수시민이 됐다.

LG화학 유재준 주재임원은 “기업도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여수시가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

왔다”며 “LG화학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여수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동참하겠다”고 밝

혔다.

한편, 여수는 현재 29만2000명으로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<비상>이 걸려 여수시는 최근

2020년 인구 35만명을 목표로 <인구 늘리기 태스크포스>까지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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